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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nutrition knowledge, dietary attitudes, and dietary behaviors among high

school students by gender. The subjects were 275 students (127 male, 148 female) in Incheon metropolitan area. Self-

administered questionnaires consisted of general characteristics and anthropometric data, nutrition knowledge, dietary

attitudes, and dietary behaviors. The average score of nutrition knowledge was significantly higher in female subjects (9.4)

compared to male subjects (8.2) (p<0.01). Male subjects had a higher score for dietary attitudes than female subjects

(p<0.001). Frequency of meals was significantly higher in male subjects compared to female subjects (p<0.05). Duration

of meal time in male subjects was significantly higher (‘5-10 minutes’) compared to female subjects (p<0.001). Unbalanced

diet was significantly higher in female subjects (66.3%) compared to male subjects (48.9%) (p<0.01). Male subjects showed

significantly higher consumption frequency of ‘dairy’ (p<0.001) and ‘beans’ (p<0.001) compared to female subjects. For

snack consumption, male subjects showed higher consumption frequency of ‘nuts’ (p<0.001), ‘soda’ (p<0.05), ‘fast foods’

(p<0.001), and ‘ramyeon’ (p<0.01), but lower consumption frequency of ‘biscuits and bakery’ (p<0.01) compared to

female subjec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systemic nutrition education program for high school students by

g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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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청소년기의 올바른 식생활은 신체적 성장과 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청소년기의 신체적 특성은 신장과 체중

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13세 이후 남자는 근육량이 2배 정

도 증가하고, 여자는 남자에 비해 체지방이 2배 정도 많아지

기 때문에 단백질, 칼슘, 철, 비타민 등의 영양소 필요량과

에너지 요구량은 증가한다(Koo et al. 2011; The Korean

Nutrition Society 2016). 따라서 이 시기 올바른 영양지식을

기초로 영양필요량을 공급함과 동시에 바람직한 식습관과 식

행동을 정립하여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올바른

식생활 실천이 필요하다(Jang 2002; Lee 2003).

그러나 청소년기에 과도한 학업량, 사춘기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 입시에 대한 부담감 등의 스트레스 증가는 불규칙한

식사의 비율을 증가시켰으며(Hong & Kim 2014), 이 시기

아침식사가 학업수행능력 향상과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Woo & Kim 2015a) 2015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12세18

세 청소년의 아침 결식률은 31.0%이었다(Korea Health

Statistics 2015). 용인지역 고등학생의 경우, 저녁식사 전

43.9%의 학생들이 간식을 섭취하고 이로 인한 저녁식사의

결식률은 44.4%로 조사되었다(Woo & Kim 2015b). 그런데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패스트푸드, 과자, 탄산음료 등과 같은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간식으로 선호하고, 섭취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Lee et al. 2007; Yang 2012; Chung & Yoon

2015). 또한 2015 국민건강영양조사(Korea Health Statistics

2015)에 의하면 12~18세 청소년의 영양섭취 부족자는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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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영양소별 권장섭취량 미만 섭취자는 단백질의 경우

15.6%, 칼슘 71.2%, 철분은 16.9%로 조사된 반면 에너지/지

방과잉섭취자는 8.5%, 나트륨 목표섭취량 이상 섭취자는

74.6% 등 일부 영양소에서는 과잉 섭취를 보였다. 이와 같

이 결식과 더불어 에너지/지방섭취 과잉 및 미량영양소 부족

과 같은 영양불균형은 청소년기 성장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올바른 영양지식을 토대로 건강한 식품과

적절한 영양량의 공급이 필요하다(Kim & Kim 2005; Cho

& Yu 2007; Lee et al. 2007; Jeong 2014).

청소년기 이전까지는 식습관이 형성되는 시기이므로 아동

기와 초등학생 시기에 성별에 따른 식습관의 차이는 거의 나

타나지 않았으나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중고등학교 남학생

과 여학생의 영양지식, 식습관 및 식생활은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Kim & Kim 2006; Lee 2011; Jang 2013). 이러

한 청소년기의 성별에 따른 식습관 및 식생활의 차이는 남

학생의 경우 스트레스로 인한 음주 섭취, 인스턴트식품과 탄

산음료의 높은 섭취율(Kim & Kim 2015)과 여학생은 체형

이나 체중에 대한 관심으로 지나친 체중조절의 문제로 음식

섭취의 제한, 폭식과 같은 식이장애 등과 같은 영양문제로

인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Chung & Yun 2011). 이

와 같이 청소년기는 사회와 주변 환경 등에 영향을 받아 성

별에 따른 서로 다른 식행동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Kim &

Kim 2005), 올바른 영양지식을 갖추어 바람직한 식습관을 정

립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영양교육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천지역 남여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양지식, 식태도 및 식행동을 조사하여 성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청소년기 성별에 따른 영양지식 향상

을 통하여 올바른 식습관으로 개선하고 정립할 수 있는 맞

춤형 영양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

하고자 하였다.

II.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인천지역 고등학생 1, 2학년 2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 실시 후 수정, 보완한 설문지를 활용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인천 서구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B고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편의표본추출법을 활

용하여 무작위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자기기입식 설문지법으로 총 320명에게 2015년 4

월 8일부터 4월 10일까지 실시하였다. 수거 후 미완성되거

나 불성실하게 답한 45부를 제외한 275부(수거율 85.9%,

남학생 127명, 여학생 148명)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

였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설문지는 선행연구(Jang 2010; Yang 2012;

Jeong 2014; Ko 2014)를 참고하여 대상자의 일반 사항, 영

양지식, 식태도와 식행동 등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

하였고, 대상자가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다.

1) 일반사항

성별에 따라 학년, 신장, 체중,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비만도 평가, 자가 체형 인식도 및 월 평균 용

돈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대상자가 직접 기입한 신장과 체중

을 토대로 BMI=(체중(kg)/신장(m)2)를 산출하였고, 비만도

평가는 소아청소년 표준성장도표(The Korean Pediatric

Society 2007)에서 1617세 남녀 BMI percentiles 기준에 따

라 저체중(~<5%), 정상(5%≤~<85%), 과체중(85%≤~<95%),

비만(95%≤~)으로 분류하였다. 자가체형인식도는 ‘매우 마

름’에서 ‘뚱뚱함’까지 5가지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2) 영양교육 경험 유무 및 영양지식 평가

대상자의 영양교육 경험 유무를 조사하였고, 영양지식은

총 15개 문항으로 평가하였다. 식품의 성분 4문항(해조류에

는 식이섬유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무가당 주스에는 당분

이 없다 등), 영양소의 역할 및 함유 식품 4문항(지방은 체

온유지와 장기보호의 역할을 한다, 등푸른 생선은 혈중 콜레

스테롤을 감소시킬 수 있는 불포화지방산을 함유하고 있다

등), 올바른 체중조절 및 건강 관련성 3문항(일주일에 약 2kg

의 체중을 감소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아침을 거르면

혈당 저하로 무기력하거나 집중력이 떨어진다 등) 및 올바른

식행동 4문항(청소년은 간식섭취로부터 에너지를 보충할 필

요가 있다, 비타민 C는 체내에 저장되지 않으므로 매일 섭

취해야 한다 등)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그렇다’,

‘아니다’, ‘모른다’ 중 한 가지만 선택하도록 하였고, 문항별

로 정답은 1점, 오답 및 모른다고 답한 경우는 0점으로 처리

하여 총 15점 만점으로 하였다. ‘그렇다’ 또는 ‘아니다’의 경

우는 대상자들이 해당 문항에 대해서 지식을 갖고 있는 것

으로, ‘모른다’의 경우 해당 문항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으

로 파악하였으며,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영양지식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3) 식태도 평가

식태도에 관한 총 11개 문항은 식습관 수정에 대한 의지

를 포함한 건강에 관한 관심 5문항(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골

라먹지 않는다, 싫어하는 음식도 건강을 생각하여 먹으려고

노력한다 등), 식품 선택 시 고려하는 점 2문항(식품 선택 시,

영양적인 면을 고려한다, 영양성분을 보고 나의 건강관리에

적절한지 확인 후 구입한다) 식사 시 영양지식 활용 및 영양

정보를 얻기 위한 노력 4문항(알고 있는 영양지식을 활용해

서 식사를 한다, 영양지식을 얻기 위해 자료를 찾아 본 적이

있다 등)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

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5점 리커드 척도로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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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태도 총점은 성별에 따라 각 문항의 평균과 평균 점수를

합하여 총 55점을 만점으로 산출하였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식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하였다.

4) 식행동 및 식품 섭취 빈도 조사

식사 및 간식 섭취 행동 및 섭취 빈도 조사는 식행동(아침

식사 빈도, 식사의 규칙성 및 소요시간, 식사량 등), 식품 섭

취 빈도(육류, 생선류, 김치류, 채소반찬, 과일류, 유제품, 두

류, 난류), 간식 섭취 행동 및 섭취 빈도(간식 선택 기준, 즐겨

먹는 간식과 섭취 빈도 등) 조사에 대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3. 자료처리 및 분석

본 연구의 조사 자료는 SPSS 19.0 program을 사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모든 자료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M)±표준

편차(SD)로 나타내었고, 일반사항, 영양지식, 식태도, 식행동

등에 대한 성별에 따른 비교는 Student t-test 또는 chi-

square test를 실시하였다. 유의수준은 p<0.05 수준으로 설정

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일반사항

대상자의 일반사항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 275명 중

남학생은 1학년 57명(44.9%)과 2학년 70명(55.1%), 여학생

은 1학년 75명(50.7%)과 2학년 73명(49.3%)으로 구성되었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평균 신장과 체중은 172.5 cm과 64.5 kg,

161.7 cm과 53.9 kg으로 성별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

고(p<0.001), 평균 BMI는 남학생 21.6 kg/m2이 여학생

20.6 kg/m2 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p<0.05). 대상자의 비만

도 평가 결과 대부분의 대상자는 정상(남학생의 68.5%, 여

학생의 77.0%)이었으나, 과체중 이상을 보인 남학생은

16.5%, 여학생은 9.5%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과체중 비

율이 높았으나 두 군 간의 비만도 평가에서는 유의적인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015 한국인 영양섭취 기준(The

Korean Nutrition Society 2016)에 제시된 15~18세 체위기

준 (남자: 173.3 cm, 63.1 kg, 여자: 160.9 cm, 53.1 kg)과 유

사하게 나타났고, 평균 BMI도 2007년 소아청소년 표준 성

장 도표(The Korean Pediatric Society 2007) 확인 결과, 남

학생과 여학생 모두 정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 체형 인식도 조사 결과는 성별에 따라 유의적인 차

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자신의 체형이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대상자는 남학생의 24.4%, 여학생의 32.4%이었고, 남학생의

20.5%와 여학생의 27.7%가 통통하다고 생각하고, 실제 비만

도 평가 결과보다 자신을 비만이라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

다. 월 평균 용돈은 남학생의 33.9%가 5~10만원, 여학생의

35.8%가 3~5만원으로 남학생이 용돈을 조금 더 많이 받았으

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2. 영양교육 경험 및 영양지식

<Table 2>와 같이, 대상자 중 영양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

는 남학생은 43.3%, 여학생은 44.6%이었다. 한국 청소년 지

표 조사(Choi et al. 2010)에 따르면 2009년 학교에서 영양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청소년은 36.8%로, 점차 영양교육 빈

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는 2007년 이후 초중고등학

교에 영양교사의 전면 배치됨에 따라 점차 학교에서의 영양

교육 업무의 빈도가 증가되고, 학생들의 영양교육 수혜 빈도

가 높아진 것으로 보고되었다(Lee et al. 2008). 그러므로 청

소년기에 영양지식이 올바르게 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영양교육과 상담, 식생활 지도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영양지식 평가 결과, 여학생(9.4점)이 남학생(8.2점) 보다

영양지식 수준이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문항에 따라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점수

를 보인 문항은 ‘일주일에 약 2kg의 체중을 감소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p<0.05), ‘무가당 주스에는 당분이 없다’

(p<0.01)이었다. 성별에 따라 가장 높은 평균 점수(남학생 0.8

점, 여학생 0.9점)를 획득한 문항은 ‘멸치, 우유, 치즈 등은

칼슘의 좋은 공급원이다’와 ‘짜게 먹으면 나트륨 섭취가 많

아 고혈압 걸릴 가능성이 많다’이었다. 반면 남학생과 여학

생 모두 평균 점수가 0.4점 이하로 획득된 문항은 비타민 C

의 섭취관련이었고, 이외 남학생은 식이섬유 함유 식품 종류,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anthropometric data of the

subjects

 Variable
Male

(n=127)

Female

(n=148)
χ
2/t-value

Grade 
1 grade 57(44.9)3)  75(50.7)

0.338NS
2 grade  70(55.1)  73(49.3)

Anthropometric 

data

Height (cm) 172.5 161.7 17.677***

Weight (kg) 64.5 53.9 7.834***

BMI2) 21.6 20.6 2.381*

Obesity 

assessment1)

Underweight  13(10.2)  10( 6.8)

4.341NS
Normal weight 87(68.5) 114(77.0)

Overweight 13(10.2)  9( 6.1)

Obesity  8( 6.3)  5( 3.4)

Missing value  6( 4.7)  10( 6.8)

Self-perception 

on body image

Very thin 18(14.2) 18(12.2)

0.080NS
Thin 52(40.9) 41(27.7)

Normal 31(24.4) 48(32.4)

Fat 26(20.5) 41(27.7)

Very Fat  0( 0.0)  0( 0.0)

Pocket money 

per month

(10,000won)

<1  7( 5.5) 11( 7.4)

0.306NS
1-3 24(18.9) 36(24.3)

3-5 39(30.7) 53(35.8)

5-10 43(33.9) 38(25.7)

>10 14(11.0) 10( 6.8)

1)Obesity assessment by BMI percentiles, 2)BMI (Body Mass

Index)=height (kg)/weight (m2), 3)n(%), *p<0.05, ***p<0.001,
ns:Not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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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섭취량과 등푸른 생선의 영양에 관한 문항이었다.

Jeong(2014)과 Kim(2007)의 고등학생 대상 연구에서도 여학

생이 남학생보다 영양지식 점수가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 또한 영양지식이 체중조절관심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제주지역 고등학생 대상 연구결과에

서 체중조절 경험자는 남학생 40.8%와 여학생 72.7%로 여

학생이 체중조절 경험이 더 높았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체중 조절에 더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Jwa & Chae

2008), 체중조절에 관심이 많은 여학생들이 남학생에 비해

영양지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청소년의 경우 영양교육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집단교육

의 형태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에서와 같이 남학

생은 식품성분과 영양소 역할에 대한 지식향상, 여학생은 올

바른 체중조절 방법과 영양소의 역할 및 중요성에 대한 교

육 내용을 보완하여 집단교육을 실시 할 필요가 있다. 그러

나 집단교육은 시간적 제약으로 영양교육이 충분히 실시되

지 못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활동을 가미하여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해야한다(Kim 2007). 학교 외

여러 공공기관 및 민간 기관 등에서 식생활 교육이 이루어

지고 있으나 학교에서의 영양교육과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므로(Lee 2015), 학교와의 연계

를 통한 학교에서의 집단교육의 단점(인력 및 재정 부족)을

해소 시킬 수 있도록 남학생과 여학생이 선호하는 영상교육

과 조리활동 등으로 (Jeong 2011, Lee 2011, Rhie and Jun

2015) 구성된 특성화된 영양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교육

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3. 식태도

대상자의 식태도를 성별에 따라 평가한 결과는 <Table 3>

과 같다. 식태도 총점은 남학생 31.0점, 여학생 28.3점으로

남학생의 식태도가 여학생보다 매우 유의적으로 높았다

(p<0.001). 문항별로는 총 11문항 중 2문항을 제외한 9문항

에서 식태도 점수의 차이가 매우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남학

생이 여학생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식태도를 보인 8문항은

‘싫어하는 음식도 건강을 생각하며 먹으려고 노력한다’

(p<0.001), ‘건강에 좋은 음식은 새로운 음식도 먹으려 노력

한다‘(p<0.001), ‘알고 있는 영양지식을 활용해서 식사를 한

다‘(p<0.001), ‘식사 시 식품 배합을 생각해서 먹는다’

(p<0.001), ‘식품 선택 시 영양적인 면을 고려한다’(p<0.01),

‘영양정보를 얻기 위해 자료를 찾아 본 적이 있다’(p<0.05),

‘나의 식습관이 건강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p<0.05)

‘식품 선택 시 영양성분을 보고 나의 건강관리에 적절한지

확인 후 구입한다’(p<0.01)이었다. 반면에 간식과 후식으로

과일을 주로 먹으려고 노력하는 대상자는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충남과 전

주 지역에서의 고등학생 대상 식태도 조사연구에서도 남학

생이 여학생보다 식태도가 양호한 것으로 보고되어(Kim

2007; Jeong 2014) 본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인 반면 Jwa

& Chae(2008)의 연구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식태도가

양호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청소년기 성별에 따라 영양지식 수준, 체중상태, 자아존중

감 등이 성별에 따른 식태도 차이를 보이는 요인으로 선행

연구에서 나타났다(Choi 2007; Do 2008; Kim et al.

<Table 2> Experience of nutrition education and nutrition knowledge scores of the subjects by gender

Variable Male (n=127) Female (n=148) χ
2/t value

Experience of nutrition education
Yes 0055(43.3)1) 66(44.6)

0.830
No  72(56.7) 82(55.4)

Nutrition knowledge

Skipping breakfast leads to low concentration and inactivity due to decrease in blood glucose level.  0.5±0.52) 0.6±0.5 -1.593

Adolescents need to meet energy requirements by intake of snacks 0.4±0.5 0.5±0.5 -1.822

Fat plays a role in maintaining body temperature and protecting organ. 0.6±0.5 0.7±0.5 -0.792

External blue colored fish contains unsaturated fatty acids which reduce blood cholesterol level. 0.4±0.5 0.5±0.5 -1.660

Vitamin C must be taken daily because it cannot be stored in the body. 0.4±0.5 0.4±0.5 -0.026

Seaweed does not contain dietary fiber. 0.4±0.5 0.5±0.5 -1.794

Food balance wheels provide recommended number of intake and frequency for six food groups. 0.5±0.5 0.5±0.5 0.269

Weight reduction is desirable about 2 kg per week. 0.5±0.5 0.6±0.5 -2.313*3)

Skipping meal a day is good for health. 0.7±0.5 0.8±0.4 -0.908

Salted food and smoked food are not associated with cancer. 0.6±0.5 0.6±0.5 -0.738

Nutritional supplements may maintain health as replacement of meal. 0.6±0.5 0.7±0.5 -1.730

Anchovy, milk, and cheese are good sources of calcium. 0.8±0.4 0.9±0.3 -1.549

High sodium intake from eating salty foods may increase risk of hypertension. 0.8±0.4 0.9±0.4 -1.678

Unsweetened juice contains no sugar. 0.5±0.5 0.7±0.5 -3.208**

Coffee, cola, and soft drinks contain no calories. 0.7±0.5 0.8±0.4 -1.288

 Total 8.2±3.6 9.4±3.5 -2.746**

1)n(%). 2)Mean±SD.
3)p values were analyzed by Student t-test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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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채소 관련 영양교육 실시 후 채소섭취와 선호도가 증

가하였고, 당과 나트륨 섭취 줄이기에 관한 영양교육 실시

후 당과 나트륨 섭취률이 감소하는 등의 청소년들의 식태도

가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Ha & Natalie 2009;

Moon 2010). 또한 식생활 교육 실시 후 1년후에도 영양지식

이 유지 된다면 습득된 지식을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것으

로 보고되었다(Lee et al. 2014). 그러므로 청소년들에게 식

품과 영양, 건강관련 올바른 정보를 교육함으로써 올바른 식

태도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영양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

된다.

4. 식행동 및 식품 섭취 빈도

1) 식행동

성별에 따른 식행동은 3항목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Table 4>. 하루 식사 섭취 횟수가 ‘3회’인 대상자는 남학생

의 65.4%, 여학생의 66.2%, ‘2회’는 남학생 18.9%, 여학생

28.4%, ‘4회’는 남학생 14.2%, 여학생 5.4%로, 남학생이 여

학생에 비하여 하루 식사 횟수가 더 많은 반면, 여학생은 한

끼의 식사를 거르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식사 소요 시간은 대체적으로 10~15분 사이(남학생 53.5%,

여학생 50.7%)에 이루어졌으나, 남학생은 5~10분 사이가

30.1%, 여학생은 15~20분 사이가 29.7%로 여학생들이 남학

생들보다 유의적으로 천천히 먹기를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p<0.001). 춘천 지역 고등학생의 경우도 하루 식사 횟

수가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4회 섭취하는 비율이, 여학생

은 남학생에 비해 2회 식사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본 연

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 및 체형의 불만족 때문에 끼니를 거르는 경향이

있으므로(Kim 2006) 영양지식을 통한 올바른 식행동을 실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영양교육이 요구된다.

대상자의 편식율은 남학생이 48.9%, 여학생이 66.3%로 여

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고(p<0.01), 편식

<Table 3> Dietary attitudes of the subjects by gender 

Variable  Male (n=127) Female (n=148) t-value

I try to eat foods even if I don’t like. 0 3.3±1.01) 3.4±1.0 -0.618

I try to eat foods for health even if I don’t like. 3.4±0.9 3.0±1.0  3.696***2)

I try to eat new foods, if they are good for health. 3.5±0.9 3.0±1.0  4.057***

I try to do not eat oily foods. 2.5±1.0 2.5±1.0 0.530

I think that my dietary habits support my health. 2.8±0.9 2.5±0.9 2.542*

I use my nutritional knowledge when I have meal. 2.8±1.0 2.3±0.9  3.970***

I think about balance of foods when I have meal. 2.6±1.0 2.0±0.8  5.366***

I think about nutrition when I choose foods. 2.9±1.0 2.5±0.9 2.987**

I try to eat fruits by desert or by snack. 3.3±1.0 3.5±1.0 -2.317*

I try to search information about nutrition. 2.2±1.0 1.9±0.8 2.460*

I try to choose foods after checking the nutrition label and health benefits. 2.4±1.0 2.0±0.8 3.500**

Total 31.0±6.30 28.3±5.40  3.868***

1)Mean±SD, 5-point scales ranging from 1 (strongly disagree) to 5 (strongly agree)
2)p values were analyzed by Student t-test. *p<0.05, **p<0.01, ***p<0.001

<Table 4> Dietary behaviors of the subjects by gender

Variable
 Male

(n=127)

Female

(n=148)
χ
2-value

Frequency of

breakfast

Everyday 60(47.2)1)  65(43.9)

0.556

5-6 times a week 18(14.2)  20(13.5)

3-4 times a week 15(11.8)  19(12.8)

1-2 times a week 19(15.0)  23(15.5)

No 15(11.8)  21(14.2)

Frequency of 

meal

More than 4 times a day 18(14.2)  8( 5.4)

 10.456*2)
3 times a day 83(65.4)  98(66.2)

2 times a day 24(18.9)  42(28.4)

1 a day  2( 1.6)  0( 0.0)

Regularity of 

meal

Regular 99(78.0) 117(79.1)
0.049

Irregular 28(22.0)  31(20.9)

Duration of

meal time

<5 minutes  4( 3.1)  1( 0.7)

 

20.018***

5-10 minutes 38(30.1)  24(16.2)

10-15 minutes 68(53.5)  75(50.7)

15-20 minutes 13(10.2)  44(29.7)

>20 minutes  4( 3.1)  4( 2.7)

Quantity of

meal

Deficiently  4( 3.2)  3( 2.0)

0.746
Properly 69(54.3)  77(52.0)

Overeat 29(22.8)  34(23.0)

Differently 25(19.7)  34(23.0)

Unbalanced 

diet

Yes 62(48.9)  98(66.3)
 7.802**

No 65(51.1)  50(33.7)

Reason for unbalanced diet

 Not delicious 29(46.8)  48(49.0)

9.305

 Dislike the texture  9(14.5)  12(12.2)

 Offensive odor  5( 8.1)  14(14.4)

 Have dyspepsia 10(16.1)  11(11.2)

 Had an upset stomach  6( 9.7)  7( 7.1)

 No experience  0( 0.0)  4( 4.1)

 Etc.  3( 4.8)  2( 2.0)

1)n(%), 2)p values were analyzed by χ2-test.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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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맛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의 고

등학생 또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편식율이 높게 나타나(Han

& Cho 2000) 본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2) 식품 섭취 빈도

대상자의 식품 섭취 빈도는 유제품과 콩류에서 성별에 따

른 매우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Table 5>. 유제품의 경

우는 하루 1번 이상 섭취하는 남학생이 56.7%, 여학생이

27.9%로 남학생의 유제품류 섭취비율이 2배 이상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p<0.001). 콩류 또한 이틀에 1번 이상 섭취하는

남학생(46.4%)이 여학생(31.1%)에 비하여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거의 먹지 않는 여학생은 20.9%로 남학생에 비하여 콩

류에 대한 여학생의 편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0.001). 이외 김치류의 섭취빈도는 성별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섭취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편식율이 낮기 때문에 유제품, 콩류 등의 섭취빈도가 더 높

고, 하루 식사 섭취 횟수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많기 때문

에 다양한 식품 섭취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여진다. Jwa &

Chae(2008)의 연구에서도 본 연구와 같이 남자 고등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유제품, 육류, 생선, 콩 등의 섭취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 영양교육 시 식품이 갖고 있는 영양과 건

강에 미치는 영향과 적정 섭취량에 대한 교육이 꾸준히 이

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3) 간식 소비 행동 및 섭취 빈도

성별에 따른 간식 섭취빈도 조사 결과는<Table 6>과 같이,

선호하는 간식은 남학생의 경우 과자와 빵류 36.1%, 사탕류

18.9%, 유제품 15.6%, 패스트푸드 11.5%의 순으로 나타났고,

여학생의 경우는 과자와 빵류 50.3%, 사탕류 15.0%, 과일

및 인스턴트식품이 각각 8.8%로 나타나 선호하는 간식의 종

류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5). 간식 섭취 빈도와

간식 선택 기준은 성별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았고, 간식은 대체적으로 하루 1~2회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

<Table 5> Food consumption frequency of the subjects by gender

Variable
Male

(n=125)

Female

(n=146)
χ
2-value

Meats

>twice a day 38(29.9)1) 36(24.3)

3.875

Once a day 46(36.2) 55(37.2)

Once a two days 28(22.0) 28(18.9)

1-2 times a week 14(11.0) 26(17.6)

Almost no  1( 0.8)  3( 2.0)

Fish

>twice a day  3( 2.4)  2( 1.4)

3.359

Once a day 19(15.0) 13( 8.8)

Once a two days 34(26.8) 38(25.9)

1-2 times a week 45(35.4) 58(39.5)

Almost no 26(20.5) 36(24.5)

Kimchi

>twice a day 87(68.5) 92(62.6)

9.011

Once a day 31(24.4) 30(20.4)

Once a two days  3( 2.4)  7( 4.8)

1-2 times a week  1( 0.8) 11( 7.5)

Almost no  5( 3.9)  7( 4.8)

Vegetable side 

dishes

(per meal,

except kimchi) 

>3 dishes 26(20.5) 22(15.3)

6.545
2 dishes 64(50.4) 63(43.8)

1 dish 29(22.8) 43(29.9)

Almost no  8( 6.3) 16(11.1)

Fruits

>twice a day 19(15.0) 29(19.6)

5.048

Once a day 35(27.6) 46(31.1)

Once a two days 41(32.3) 35(23.6)

1-2 times a week 27(21.3) 36(24.3)

Almost no  5( 3.9)  2( 1.4)

Dairy

>twice a day 25(19.7) 17(11.6)

27.947

***2)

Once a day 47(37.0) 24(16.3)

Once a two days 31(24.4) 41(27.9)

1-2 times a week 16(12.6) 44(29.9)

Almost no  8( 6.3) 21(14.3)

Beans

>once a day 22(17.3) 14( 9.5)

23.281***

Once a two days 37(29.1) 32(21.6)

Twice a week 39(30.7) 27(18.2)

Once a week 18(14.2) 44(29.7)

Almost no 11( 8.7) 31(20.9)

Eggs

>once a day 30(23.6) 20(13.6)

8.371

Once a two days 44(34.6) 51(34.7)

Twice a week 33(26.0) 42(28.6)

Once a week 18(14.2) 24(16.3)

Almost no  2( 1.6) 10( 6.8)

1)n(%), 2)p values were analyzed by χ2-test ***p<0.001.

<Table 6> Snack intake of the subjects by gender

Variable
Male

(n=125)

Female

(n=146)
χ
2-value

Frequency

of snack

More than 3 times a day  8( 6.3)1)  11( 7.5)

4.173

1-2 times a day 67(53.2)  75(51.0)

4-6 times a week 19(15.1)  21(14.3)

2-3 times a week 15(11.9)  27(18.4)

Almost no 17(13.5)  13( 8.8)

Criterion

for selecting 

snacks

Taste 83(68.0) 113(77.4)

7.265

Sanitation  3( 2.5)  0( 0.0)

Health  2( 1.6)  3( 2.1)

Low calorie  0( 0.0)  1( 0.7)

Price 12( 9.0)  8( 5.5)

No consideration 24(18.9)  21(14.4)

Favorite

snacks

Biscuits and bakery 44(36.1)  74(50.3)

18.064*2)

Snack bar  3( 2.5)  5( 3.4)

Diary 19(15.6)  10( 6.8)

Fruits  5( 4.1)  13( 8.8)

Instant foods  7( 5.7)  13( 8.8)

Fast foods 14(11.5)  7( 4.8)

Sweetness 23(18.9)  22(15.0)

Etc.  7( 5.7)  2( 2.0)

1)n(%), 2)p values were analyzed by χ2-tes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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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으며, 간식 선택 시 맛을 가장 중요시 여겼다. 대구지역의

고등학생의 경우도 성별에 따라 간식 섭취 종류에 대하여 유

의적인 차이를 보였는데, 사탕류는 여학생이 가장 좋아하는

간식으로 나타났으며, 선택 기준은 본 연구와 동일하게 맛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Chung & Yoon 2015).

올바른 간식은 신선한 과일 또는 채소를 섭취하여 비타민과

무기질을 보충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대부분

의 청소년들은 빵 및 과자, 패스트푸드와 사탕류 같은 간식

을 선호하고 섭취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당, 포화지방 및 트

랜스지방의 과잉 섭취로 인한 지방축적으로 비만이 초래할

수 있다(Treatment guidelines for obesity 2012). 올바른 간

식 선택을 통하여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영양지식을

습득하고 알고 있는 영양지식을 실천하여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부모, 교사 등의 지도와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간식 종류별 섭취 빈도는 성별에 따라 모두 유의적인 차

이를 보였다<Table 7>.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하여 견과류

(p<0.001), 탄산음료(p<0.05), 패스트푸드(p<0.001), 라면

(p<0.01)의 섭취빈도가 유의적으로 높은 반면, ‘과자 및 사탕

류’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섭취빈도를 보

였다(p<0.01). 경북 지역 고등학생은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패스트푸드, 탄산음료를 포함한 거의 모든 간식 섭취 빈도가

높게 나타나(Jeong 2010)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인천지역에 고등학교 1, 2학년생(남학생 127명

과 여학생 148명)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영양지식, 식태도,

식행동과 식품 섭취빈도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1. 대상자의 월 평균 용돈은 남학생의 33.9%가 5~10만원,

여학생의 35.8%가 3~5만원이었다. 비만도 평가결과 정상범

위의 남학생은 66.8%, 여학생은 77.0%, 과체중 이상의 남학

생은 11.0%, 여학생은 10.2%임에도 불구하고, 자가 체형 인

식도에서는 보통이라고 인식하는 남학생은 24.4%, 여학생은

32.4%이었으며, 통통하다고 인식하는 남학생은 20.5%, 여학

생은 27.7%이었다.

2. 대상자의 영양교육 경험 유무는 남학생 43.3%, 여학생

44.6%로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른 영양지식 평균 점수는 남

학생 8.2점, 여학생 9.4점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영양지

식 수준이 유의적으로 높았다(p<0.01).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점수를 획득한 문항은 ‘일주일에 약 2 kg

의 체중을 감소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p<0.05), ‘무가당

주스에는 당분이 없다’(p<0.001)이었다.

3. 성별에 따른 식태도 평균 점수는 남학생 31.0점과 여학

생 28.3점으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매우 유의적으로 긍

정적인 식태도를 보였다(p<0.001). 건강을 위해 싫어하는 음

식도 섭취하려는 의지(p<0.001), 건강을 위한 새로운 음식 섭

취 시도 의지(p<0.001), 영양지식 실생활 활용(p<0.001), 식

품 배합을 생각해서 먹으려는 의지(p<0.001), 영양적인 면을

고려한 식품 선택(p<0.01), 영양정보를 얻기 위한 노력

(p<0.05), 건강을 위한 식습관의 중요성(p<0.05), 식품 선택

시 영양성분 확인 후 구입하려는 의지(p<0.01)에 대하여 남

학생이 여학생보다 긍정적인 반면 간식과 후식으로 과일을

주로 섭취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은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4. 대상자의 식행동은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4회, 여학생

은 2회 섭취하는 비율의 차이를 보였고(p<0.05), 식사 소요

시간은 5~10분이 남학생 30.1%, 여학생 16.2%로 나타났으

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식사속도가 매우 유의적으로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p<0.001). 편식 여부는 남학생의 48.9%, 여

학생의 66.3%가 편식한다고 응답하여 매우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p<0.001). 식품섭취 빈도에서는 유제품, 두류에서

성별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01).

5. 대상자가 선호하는 간식 종류는 성별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고, 특히 과자 및 빵류를 가장 선호하였고, 남

학생은 패스트푸드와 탄산음료, 여학생은 사탕류의 선호도가

<Table 7> Snack consumption frequency of the subjects by gender

Variable
Male

(n=122)

 Female

(n=147)
χ
2-value

Nuts

>once a day 14(11.0)1)  4( 2.7)

31.344

***2)

Once a two days 13(10.2) 17(11.6)

Twice a week 40(31.5) 17(11.6)

Once a week 33(26.0) 44(29.9)

Almost no 27(21.3) 65(44.2)

Biscuits and 

candies

>once a day 29(23.0) 58(39.5)

16.277**

Once a two days 41(32.5) 36(24.5)

Twice a week 38(30.2) 27(18.4)

Once a week  9( 7.1) 21(14.3)

Almost no  9( 7.1)  5( 3.4)

Soda

>once a day 17(13.5) 15(10.1)

12.508*

Once a two days 31(24.6) 25(16.9)

Twice a week 36(28.6) 32(21.6)

Once a week 20(15.9) 50(33.8)

Almost no 22(17.5) 26(17.6)

Fast foods

>once a day 12( 9.6)  9( 6.1)

39.475***

Once a two days 21(16.8) 15(10.1)

Twice a week 39(31.2) 10( 6.8)

Once a week 34(27.2) 78(52.7)

Almost no 19(15.2) 36(24.3)

Ramyeon

>once a day  1( 0.8)  4( 2.7)

13.629**

Once a two days 19(15.3) 13(8.8)

Twice a week 43(34.7) 30(20.3)

Once a week 41(33.1) 62(41.9)

Almost no 20(16.1) 39(26.4)

1)n(%), 2)p values were analyzed by χ2-test,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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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견과류(p<0.001), 탄산음료

(p<0.05), 패스트푸드(p<0.001), 라면(p<0.01)의 간식 섭취빈

도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는

반면 여학생은 ‘과자 및 사탕류’의 섭취가 남학생보다 유의

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p<0.01).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청소년들에게 성별에 따라 대상자

의 수준에 적합하고 실용적인 영양정보를 제공함으로 흥미

를 가지고 영양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남학생의 경우 체

중조절, 식품 성분과 영양소 역할에 관한 지식이 주어져야

하며, 여학생의 경우 외모와 체중관리뿐만 아니라 건강에 더

욱 관심을 가지도록 영양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인식하고 있는 영양

지식을 실생활에 실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바람직한 행

동방안을 제시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편의표본추출에 의하여 표집 되었기

때문에 모든 고등학생들에게 일반화하는 데는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광범위한 지역과 모집

단의 인원수 증가하여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현 시점에서 성별에 따

른 맞춤 영양교육의 필요성 인지를 위한 청소년들의 특성을

검토한 점에 의의가 있는 연구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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